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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북부지역 단옥수수의 2기작 재배에 따른 생육 및 수량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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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단옥수수는 풋옥수수의 한 종류로 일반옥수수에 비해 단맛이 강하고, 건조되면 곡실의 모양이 쭈글쭈글해지는 특징이 있다. 

최근 생식용, 구이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단옥수수는 고소득 작물이며 생육기간이 짧아서 재배

조합 상 매우 유리한 작물이다. 최근 당도가 높아 소비자 기호도가 우수한 단옥수수 우량 품종인 고당옥과 고당옥1호가 개발되

었다. 단옥수수에 대한 연구는 남부지방과 중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중·북부지역의 단옥수수 2기작 재배

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.

[재료 및 방법]

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 시험 연구포장(수원, 연천)에서 단옥수수 품종(고당옥, 고당옥1호)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. 파종기

는 전기작은 4월 10일, 후기작은 7월 10일 총 2회 트레이 파종하여 전기작(20일), 후기작(10일) 육묘 후 정식 하였으며, 재식거

리는 70×25cm로 1주 1본 파종하였다. 시험구 면적은 250m2(휴장 5m, 72열)로서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구를 배치하였고, 단

옥수수 옥수수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조사하였다. 출사기까지의 유효적산온도(GDD)는 Gilmore의 방법을 이용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단옥수수 2기작 재배에 따른 생육을 보면 고당옥이 고당옥 1호보다 착수고율은 높으나 출사일수는 고당옥1호가 빠르다. 두 

지역 모두 고당옥 1호가 고당옥보다 4 ~ 13일정도 빨랐다. 2기작 재배시 간장 ,착수고은 4월 파종보다 7월 파종에서 높게 나타

났고, 옥수수 경태는 4월 파종에서 굵었다. 착수고율은 두 품종 모두 10% ~ 29%로 낮았다. 출사기에서 수확까지의 유효적산

온도(GDD)를 보면 고당옥은 전기작에서는 488°C ~ 595°C이고, 2기작은 543°C ~ 607°C이고, 고당옥1호는 전기작에서 

435°C ~ 547°C, 2기작은 553°C ~ 607°C이다. 이삭길이는 고당옥은 전기작은 19.2cm ~ 19.9cm, 2기작은 15.8cm ~ 16.9cm 

고당옥1호는 전기작에서 18.8cm이고, 2기작은 16.3cm ~ 16.9cm이다. 이삭중은 고당옥은 전기작에서는 163g ~ 210g, 2기작

은 144g ~ 157g, 고당옥1호는 전기작은 148g ~ 194g, 2기작은 115g ~ 122g이다. 10a당 평균수량을 보면 고당옥은 전기작은 

815kg ~ 841kg, 2기작은 721kg ~ 787kg, 고당옥1호는 전기작은 738kg ~ 775kg, 2기작은 577kg ~ 609kg이다. 고당옥1호는 

고당옥보다 수확기는 빠르나 전체적인 수량을 보면 고당옥에서 높게 나타났다. 이와 같이 단옥수수는 출사에서 수확까지 유

효적산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유효적산 온도가 488°C ~ 595°C이상만 되면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고 

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. 작부체계를 고려하여 단옥수수 2기작 재배 시에도 안정적인, 품질과 수량을 확보가 가능하

다. 앞으로 2기작 재배 수확한 단옥수수의 당도와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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